
타이레놀 함부로 먹지 마세요
FDA, 간 손상 가능성 제기 … 부작용 경고문 강화할 듯

타이레놀 상표명으로 널리 알려진 비처방 진통제로 매년 약 1억만명이 복용하고 있는 아세타미노펜의 포

장 경고문에 과용하면 간(肝)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곧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는 미국에서 매년 아세타미노펜 과용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가 5만6000명이 넘고 약 100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경고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FDA에 공식 건의했다.

FDA 자문위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FDA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이다.

FDA 자문위는 아세타미노펜의 포장 경고문을 권장량 이상 복용시 간이 손상될 수 있다 와 아세타미노펜

이 함유된 다른 약물을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부작용 위험에 대해 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의 경고문은 아세타미노펜의 복용과 함께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만 간 손상의 위험이 있다고 돼 있으나,

자문위원회는 새로운 경고문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부작용 위험이 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타이레놀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맥닐 제약회사의 앤서니 템플 부사장은 아세타미노펜은 안전한

약이지만 소비자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 고 말하고 앞으로 모든 아세타미노펜 제품에 새로운 경고문을 부착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세타미노펜의 설명서는 하루 4g(8개) 이상 복용하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비처방 약은 복용량을 늘려도 안전하다고 착각해 빨리 통증을 멈추게 하려고 몇개를 추가 복용하는 경우가 적

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기, 기침 등에 의한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는 아세타미노펜은 200여 종류의 상표명으로 비처방

판매되고 있으며 페르코세트와 비코딘 같은 처방용은 몇가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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